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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릉도에서 바라본 독도 

우리와 삶을 함께한 우리의 땅, 독도

우산(독도)과 무릉(울릉도) 두 개의 섬이 (울진)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. 두 섬의 거리가 서

로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.

-세종실록지리지(1454)

6세기 이전 울릉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울릉도 사람들에게 독도가 보인다는 것은 

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. 들에서 놀다가도 보고, 밭에서 일하다가 보고, 산에서 나무하다가도 볼 수 

있는 게 독도다. 독도는 외로운 섬도 방치된 땅도 아닌 우리와 삶을 같이 한 우리의 땅이다.

울릉도에서 보이는 독도, 그 의미는?

▶  일본정부는 가와카미 겐조 등 관변학자들을 앞세워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부정하며, 

그 근거중 하나로 “울릉도에서는 독도를 볼 수 없다”고 주장해 왔다.

▶  그러나, 독도는 울릉도에서 확실하게 보인다. 

    두 섬의 거리는 87.4km로 항상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, 날씨가 맑은 날, 특히 하루일과를 

시작하는 아침시간에는 더욱 또렷하게 보인다.

▶  독도가 울릉도에서 보인다는 것은 울릉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부터 독도의 존재를 인식하

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, 울릉도 주민들은 같은 생활권에 속한 우리 땅이라고 여겼다. 이는 

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방증하는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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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릉도(도동 깍끼등)에서 바라본 독도

동북아역사재단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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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릉도(도동시내 배경)에서 바라본 독도

동북아역사재단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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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릉도(석포마을)에서 바라본 독도

동북아역사재단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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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릉도(저동 내수전)에서 바라본 독도

동북아역사재단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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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도(동도에서 서도를 배경)에서 바라본 울릉도

동북아역사재단 제공




